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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selected picture books which use divorce as their subject matter, and analyzed how child characters of those picture books respond emotionally to it and cope with it. This study selected 14 divorce-related picture books for children. To analyze data, this study made thematic analysis of those picture books based on the divorce step model of Sprenkle and Storm (1983). Data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s. In the step of ‘pre-divorce decision-making', child characters of picture books expressed negative emotions such as fear for possibility of being deserted, guilty conscience, and betrayal, etc. Many picture books under the step of ‘restructuring after divorce' portrayed children who feel a sense of loss and miss the parent who does not live with them, as well as emotions of bewilderment, loneliness, and shrinking in the face of the new reality. In the step of ‘recovery after divorce', character children were described as reestablishing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adjusting themselves with single-parent situations based on supportive relations with those around them. In particular, instead of showing strong emotional response as they do in previous steps, children in this step of recovery cognitively cope with the situatio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reative works called picture books, healthy adjustment of children was emphasized. Picture books described that those children can manage to understand divorce of their parents through their cognitive development levels, accept the realities instead of wishing unrealistic things, and grow adjusting to change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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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과 재혼을 통한 재구성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안정성보다는 결혼만족도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이동하고, 배우자 각각의 경제적 독립성이 커지는 것도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혼을 부정적인 사건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실존적 경험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송욱, 2012).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의 명료한 해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일련의 사건이 연결된 과정이다(Yong & Long, 2004). 이혼을 결정하기 전부터 이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시작되고, 법적 해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경옥, 2017). 이런 측면에서 이혼이란 부부관계에 갈등과 회의가 발생하고,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며,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국 독립된 개인으로 생활을 재편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김수정, 권신영, 2001). 

      한편,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이 부정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심리적 중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구체적 조작기 이전의 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매체로 여겨지는 것이 그림책이다. 그림책은 아동이 어릴 적부터 자주 접하고 친숙하게 생각하는 매체이다. 그림책이란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글과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있고, 펼친 면에 하나씩 그림이 실려 있는 도서를 지칭한다(현은자, 김세희, 2005). 그림책은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와 문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가치관을 반영한다(송지은, 배선영, 2017).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그림책에서 다룸으로써 아동이 속한 사회의 모습들을 가장 다양하고 민감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연혜민, 2006). 

      그림책은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을 글과 그림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양유진, 오한나, 2018). 아동은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림책은 아동에게 지식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김정민 외, 2020). 그림책의 주인공이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동 독자는 자신도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한다(유은제, 2014). 아동은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그림책에서 접하면서, 이전의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기도 한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고민하는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주인공과 독자 자신을 동일시하고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김선영, 현은자, 2004).

      아동이 이혼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혼에 관한 그림책의 출판은 미흡하다. 이혼에 대한 교육적 매체의 활용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그림책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긍정적이고 즐거운 이야기를 선호하기도 하고, 아동이 이혼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김선영, 현은자, 2004).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그림책의 교육적 효과로 알 수 있듯이 그림책은 아동이 이혼이라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그림책은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보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근하고 효과적인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박해미, 정종원, 2000). 부모의 이혼을 직접 경험하는 아동에게 그림책이 치유적 매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혼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그림책으로 이해한 내용을 떠올리며 이혼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정순영, 2004). 이혼 상황을 그림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아동이 다양한 가족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박해미, 정종원, 2000).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갈등과 이혼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 나타난 아동의 이혼 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책 분석을 위해 이혼의 단계를 설명한 Sprenkle과 Storm(1983)의 이론적 모델을 근거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그림책에 나타난 이혼의 단계에 따라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대처를 하는가’를 설정하였다.

    

    

  
    
      Ⅱ. 그림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
      Sprenkle과 Storm(1983)은 이혼을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 이혼 후 회복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Sprenkle과 Storm(1983)의 모델은 이혼을 단발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법적 유대 관계가 해체되고, 한부모가족으로 재구조화되고, 이후 가족체계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는 부부관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배우자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이혼의 절차를 알아보고, 친구나 가족에게 이혼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이다(유순희, 2017). 부부의 갈등이나 불화가 심해지면 부모는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고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거부적이거나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에 아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생활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윤진영, 2019).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 부모의 불화를 경험하는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전조작기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구분이 매우 불완전하여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등이 자신의 감정과 다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없다. 전조작기에는 조망수용능력이 형성되지 않아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가진다(이화도, 2017). 이러한 이유로 전조작기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아동은 부모의 욕구와 이혼의 원인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여 부모 다툼의 원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한다.

      둘째,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에서는 결혼에서 독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정서적, 재정적, 사회적, 부모 역할 상의 준비를 수반한다. 이 시기에는 이사, 생활 수준의 저하, 부모 역할 상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모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최연실, 2003). 이에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 슬픔, 상실감, 분노,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적 증후군을 나타낸다(허미화, 2002). 한 쪽 부모의 부재는 아동의 동일시 대상을 상실함으로 아동의 성격 발달, 도덕성 발달 등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모 역할 모델의 상실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준아, 2008). 아동은 부모의 이혼 후에 한 쪽 부모가 떠난 것이 다른 부모와 헤어졌다기보다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다(Wolchick, 2002). 아동은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느낀다(양진희, 2012). 한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정서가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기의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유아기의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성된 신뢰감을 기초로 하여 자율성과 주도성을 성취해 나간다(허미화, 2002). 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타인과 협동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하정옥, 2010). 

      끝으로, 이혼 후 회복 단계는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의 경험과 정체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유순희, 2017).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은 삶의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을 경험하게 한다(주소희, 2015). 아동이 이혼의 지속성과 이혼으로 인한 변화를 인정하고, 아동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구별하고, 그 한계를 수용한다면 아동의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현경, 장현아, 2015). 아동은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자신의 삶과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는다(황은숙, 2001). 이혼 후 회복 단계에서 부모는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아동이 부모의 이혼과 자신의 삶을 적절하게 분리할 수 있고, 변화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현경, 장현아, 2015).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내에서 출판된 유아용 그림책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서점(인터파크 도서, 교보문고, yes24)에서 ‘부부의 갈등 및 이혼을 소재로 하는 유아용 그림책’을 검색하여 그림책 40권을 1차로 수집하였다. 둘째, 1차로 선정된 도서들을 공동연구자 2인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였다. 주제 측면에서 부모의 갈등 및 이혼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그림책이거나, 텍스트 위주로 구성되어 유아의 발달 단계에 부적절한 그림책이라고 판단되는 그림책일 경우에 제외하였다. 유아가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도 제외하였다. 지식 및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출판된 그림책도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14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총 14권의 그림책 중에서 번역도서는 12권, 국내도서는 2권이었다. 그림책 『커다란 포옹』 (Ruillier, 2015/2019)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여러 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서 등장인물은 대부분 사람이었고, 그림책 『아빠, 재들은 언제 가요』 (Krause, 2010/2012)에서만 동물인 등장인물을 모두 의인화하였다. 그림책 『모르는 척 공주』 (최숙희, 2012)에서는 주인공은 사람이지만, 동물인 주변 인물들을 의인화하였다. 그림책 『말하고 싶지 않아!』 (Ransom & Finney, 2000/2009)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주인공 아동의 감정적 표현이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아동이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사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코끼리,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야생마,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 등으로 변하며 등장하였다.

        총 14권의 그림책 중 다수의 그림책에서는 작가가 이혼의 과정에 따라 주인공인 아동의 감정을 세밀하게 기술하기도 하고, 아동이 화자가 되어 이혼의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하며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나머지 몇 권의 그림책에서는 부모의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며 겪는 주인공인 아동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인 그림책의 목록과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인 그림책의 목록
          
          

        

        
          
            
              	번호
              	도서명
              	국내도서/번역도서
              	글 작가
              	그림 작가
              	번역자
              	원본출판(국내출판)
              	국내 출판사
            

          
          
            	1
            	사막의 왕
            	국내도서
            	유혜율
            	유혜율
            	-
            	2017년
            	바람의 아이들
          

          
            	2
            	모르는 척 공주
            	국내도서
            	최숙희
            	최숙희
            	-
            	2012년
            	책 읽는 곰
          

          
            	3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번역도서
            	Nele Maar
            	Verena Balhaus
            	이지연
            	2001년
(2009년)
            	아이세움
          

          
            	4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는 어떡해요
            	번역도서
            	Brigitte
Weninger
            	Verena Balhaus
            	김서정
            	2002년
(2007년)
            	그린북
          

          
            	5
            	아빠, 쟤들은 언제 가요?
            	번역도서
            	Ute Krause
            	Ute Krause
            	김서정
            	2010년
(2012년)
            	문학과 지성사
          

          
            	6
            	아빠는 궁전을 사주신대요
            	번역도서
            	Claire
Singer
            	Annette
Roeder
            	유혜자
            	2003년
(2005년)
            	가문비
          

          
            	7
            	가끔은 싸우기도 하는 거야
            	번역도서
            	Dagmar
Geisler
            	Dagmar
Geisler
            	한경희
            	2015년
(2017년)
            	풀빛
          

          
            	8
            	특별한 손님
            	번역도서
            	Annalena
McAfee
            	Anthony
Browne
            	허은미
            	1984년
(2020년)
            	베틀북
          

          
            	9
            	따로 따로 행복하게
            	번역도서
            	Babette Cole
            	Babette Cole
            	고정아
            	1997년
(2000년)
            	보림
          

          
            	10
            	숲 속으로
            	번역도서
            	Anthony
Browne
            	Anthony
Browne
            	허은미
            	2004년
(2019년)
            	베틀북
          

          
            	11
            	프레드랑 나랑 함께 살아요!
            	번역도서
            	Nancy
Coffelt
            	Tricia Tusa
            	신형건
            	2007년
(2009년)
            	보물창고
          

          
            	12
            	말하고 싶지 않아
            	번역도서
            	Jeanie Franz
Ransom
            	Kathryn Kunz
Finney
            	이순미
            	2000년
(2009년)
            	보물창고
          

          
            	13
            	커다란 포옹
            	번역도서
            	Jérôme
Ruillier
            	Jérôme
Ruillier
            	명혜권
            	2015년
(2019년)
            	달그림
          

          
            	14
            	나는 두 집에 살아요
            	번역도서
            	Marian Smet
            	Nynke Talsma
            	정신재
            	2008년
(2012년)
            	두레아이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에서 출판된 그림책 14권을 선정하고, Sprenkle과 Storm(1983)의 이혼의 단계를 분석의 틀로 하여 그림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 과정을 Sprenkle과 Storm(1983)의 이혼의 단계에 따라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 이혼 후 회복 단계로 나누었다. 이혼에 관한 그림책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책을 반복하여 읽으며 그림책 안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문장이나 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핵심 주제를 발견하여 조직화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림책의 전체적 맥락을 포착하여 핵심 주제어와 의미를 추출하고, 맥락에 따라 그림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록하기도 하고, 해석적 자료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해석적 자료의 의미를 다시 검토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도출된 해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합의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동료 2인에게 동료검토를 받음으로써 합의점에 도달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 이혼 후 회복 단계로 나누어서 Sprenkle과 Storm(1983)의 이혼의 단계을 기반으로 그림책을 분석하였다. 부부의 갈등 및 이혼으로 결혼 유대 관계가 해체되고, 가족이 재구조화되고, 가족체계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나누어 아동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적응 과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에서 나타난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대처가 어떠한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 나타난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부모가 서로 싸우고 갈등 관계에 있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다. 그림책에는 서로 싸우며 부부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과 부모가 다투는 장면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아동의 감정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부모의 다툼은 아동에게 충격을 준다. 아동은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며 절망과 분노를 경험한다. 그림책 『가끔은 싸우기도 하는 거야』 (Geisler, 2015/2017)에서는 부모의 다툼을 지켜보고 위축되어 유치원에서 친한 친구에게 화를 내는 아동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림책 『나는 두 집에 살아요』 (Smet & Talsma, 2008/2012)에서는 부모가 싸울 때마다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괴로워하는 아동의 모습이 [그림 1]로 표현되었다. 부모의 다툼을 접하고 탁자 밑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는 아동의 모습으로 부모의 갈등을 접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림 1] 
				
          

          
            부모의 다툼을 접하고 웅크리고 있는 아동의 모습
            <출처> Smet, M. D., & Talsma, N., 2012. p.8-9

          
          

          

        

        
다음 날 아침 먹을 때 엄마는 아주 슬퍼 보였어.
아빠는 아예 집에 없었지.
벌써 일하러 간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
유치원에서 나는 내내 기분이 엉망이었고
심지어는 레온[친구]에게 벌컥 화를 내고 말았어.
<출처> Geisler, D., 2017. p.18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떠날 것 같아서 두렵다. 그림책 『모르는 척 공주』 (최숙희, 2012)에서는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접한 아동의 마음을 높은 탑에 들어가서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는 아동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아동의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아동의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을 나타냈다. 그림책 『숲 속으로』 (Browne, 2004/2019)에서는 부모가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아동의 모습도 나타나 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어두운 밤에 아동이 홀로 침대에 앉아 있는 장면인 [그림 2]로 아동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 
				
          

          
            부모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을 느끼는 아동의 모습
            <출처> Browne, A., 2019. p.3

          
          

          

        

        
어느새 공주가 높은 탑에 들어와 있는 거야.
탑 안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출처> 최숙희, 2012. p.11

        부모의 다툼을 지켜보면서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 무척 궁금하다. 하지만 아동은 오히려 모르는 척을 하며 부모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한다. 그림책 『말하고 싶지 않아!』 (Ransom & Finney, 2000/2009)에서 아동은 부모의 이혼 통보를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림책 『모르는 척 공주』 (최숙희, 2012)에서도 아동은 부모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무척 화가 난다고 말하였다.

        
“할 말이 있단다.”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전깃줄에 앉은 새처럼 나를 가운데 두고
서로 떨어져 앉았어요.
나는 듣지 않으려고 그냥 책만 읽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처> Ransom, J. F., & Finney, K. K., 2009. p.5

        
“모르는 척했지만, 나도 무지무지 화가 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꼬마용이 소리쳤어.
<출처> 최숙희, 2012. p.21

        한편,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함께 아동의 인지적 대처의 모습도 나타났다. 아동은 부모의 갈등을 접하고 부모의 이혼에 대해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현실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그림책 『말하고 싶지 않아!』 (Ransom & Finney, 2000/2009)에서 아동은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은 누구와 살아야 하나 고민한다. 그림책에서는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동이 부모의 갈등을 중재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의 불화로 발생하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주변 인물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한다. 그림책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는 어떡해요』 (Weninger & Ballhaus, 2002/2007)에서는 아동이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웃에게 속상한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나는 누구랑 살게 되나요?”
나는 궁금해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출처> Ransom, J. F., & Finney, K. K., 2009. p.22

        
토비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가 안 싸울까
요?”
<출처> Weninger, B., & Ballhaus, V., 2007. p.20

      

      
        2.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
        이혼의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에서는 아동이 변화를 겪게 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서 부모의 이혼이 결정되고, 한 쪽 부모가 짐을 꾸리고 떠날 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아동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며 상실감을 표현하였다. 그림책 『나는 두 집에 살아요』 (Smet & Talsma, 2008/2012)에서는 한 쪽 부모가 집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3]을 통해 아동의 상실감을 나타냈다. 아동은 부모가 이제 함께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림책 『커다란 포옹』 (Ruillier, 2015/2019)에서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접하고 둘로 갈라진 느낌이 들었다. 아동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이혼 전의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 동경하며 떠나간 부모를 그리워한다. 아동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고, 이혼 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림책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Maar & Ballhaus, 2001/2009)에서 아동은 떠나간 부모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림 3] 
				
          

          
            이혼으로 한 쪽 부모가 떠나고, 남겨진 가족들이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
            <출처> Smet, M. D., & Talsma, N., 2012. p.10-11

          
          

          

        

        
아빠와 엄마는
이제 함께 살지 않아요.
나는 둘로 갈라진 느낌이에요.
<출처> Ruillier, J., 2019. p.13

        
베른트는 말했어요.
“난 아빠가 돌아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출처> Maar, N., & Ballhaus, V., 2009. p.25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에서 아동은 부모의 이혼 후에 달라진 현실에 직면하면서 혼란스러움과 막막함을 경험한다. 그림책에서 아동은 한 쪽 부모의 부재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림책 『나는 두 집에 살아요』 (Smet & Talsma, 2008/2012)에서 부모는 이혼 후에 자신의 문제로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무관심하며, 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을 보인다. 그림책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Maar & Ballhaus, 2001/2009)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모를 대하며 소외감을 느낀다. 아동은 화내고, 소리치고, 장난감을 집어 던지는 등의 문제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낯설게 행동했죠.
엄마는 할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내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잊으셨어요.
나는 물을 엎지르고, 의자를 걷어차고,
엄마 립스틱으로 사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화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출처>	Smet, M. D., & Talsma, N., 2012. p.12-23

        
처음에는 보보와 도도를 던지고, 레고로 만든 성과
롤러스케이트를 던졌어요.
엄마가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너 미쳤니? 당장 가서 주워 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출처> Maar, N., & Ballhaus, V., 2009. p.25

      

      
        3. 이혼 후 회복 단계
        이혼 후 회복 단계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해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울러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도 등장한다. 그림책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Maar & Ballhaus, 2001/2009)에서 부모는 이혼이 지속됨을 설명하며 자녀의 적응을 돕는다. 그림책에는 이혼의 과정에서 생기는 자녀의 혼란을 걱정하며, 상처받은 아동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부모의 모습도 나타난다. 그림책 『사막의 왕』 (유해율, 2017)에서 부모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혼 후에도 여전히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혼 후 자녀에게 미안하여 자꾸 보상해 주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도 나타났다. 그림책 『아빠는 궁전을 사주신대요』 (Singer & Roeder, 2003/2005)에서는 부모가 서로 경쟁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선물을 보내는 모습이 등장한다. 

        
“베른트, 네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단다. 우리 셋
은 이제 다시 함께 살지 못할 거야. 지금은 여기가 내
집이야. 너의 두 번째 집이기도 하고.”
<출처> Maar, N., & Ballhaus, V., 2009. p.21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출처> 유혜율, 2017. p.29

        
아빠가 다음에는 궁전을 사주겠다고 하자
엄마는 다른 생각을 해냈어요.
강물을 타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잠수함을 구해오겠다고 한 거예요.
<출처> Singer, C., & Roeder, A., 2005. p.17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는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자녀와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고, 학교나 유치원에 동행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림책 『나는 두 집에 살아요』 (Smet & Talsma, 2008/2012)에서는 이혼 전 상황과 비슷한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녀의 일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된 환경과 교우 관계 등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의 모습도 그림책에 묘사되어 있다. 자녀의 달라진 생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며, 애착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림 4]로 표현되었다.

        
          
          

          [그림 4] 
				
          

          
            이혼 후에도 자녀에게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는 부모의 모습
            <출처> Smet, M. D., & Talsma, N., 2012. p.18-19

          
          

          

        

        
엄마랑 같이 있는 토요일에는 엄마랑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
도 하고, 야외 무대에서 하는 연극을 보러 가기도 했어
요. 함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동물원에도 갔어요.
<출처> Maar, N., & Ballhaus, V., 2009. p.30

        한편, 이혼 후 회복 단계에서도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함께 아동의 인지적 대처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느끼게 되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완화하기 위해 위로가 되는 존재를 찾는다. 그림책에서 아동은 애착인형이나 반려동물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다투고 있는 부모와 동일시한다. 애착인형이나 반려동물은 아동과 애착을 형성하여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 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한 쪽 부모가 떠나고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니 아동은 반려동물이나 애착인형을 가족의 일원으로,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위안을 얻는다. 그림책 『프레드랑 나랑 함께 살아요!』 (Coffelt & Tusa, 2007/2009)에서 아동은 부모와의 불완전한 애착을 대신하는 안정적인 애착의 대상을 찾는다. 아동은 자신의 편이 되어 자신을 지지해주는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늘 함께 생활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어느 땐 난 엄마랑 살아요.
어느 땐 난 아빠랑 살아요.
하지만 프레드[반려동물]는 늘 나랑 함께 살아요.
<출처>	Coffelt, N., & Tusa, T., 2009. p.27-28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안심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 나간다. 아동은 이혼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부모의 말에 안정을 찾았다. 그림책 『프레드랑 나랑 함께 살아요!』 (Coffelt & Tusa, 2007/2009)에서 아동은 예전과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어울리는 친구들도 예전과 똑같다고 말한다. 아동은 너무 많은 것이 아주 빠르게 변했지만, 어떤 것은 변함없을 거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집에서 살게 되지만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이혼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동은 이혼 후 한 쪽 부모와 같이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집을 나간 부모를 만나러 가기도 한다. 반은 엄마와 함께, 또 다른 반은 아빠와 함께 하면서 아동은 조금씩 달라진 생활패턴에 익숙해져 간다. 아동은 부모의 이혼 후 변화된 삶에 적응하고 마음을 잡아간다. 그림책 『따로따로 행복하게』 (Cole, 1997/2000)에서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족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림책 『나는 두 집에 살아요』 (Smet & Talsma, 2008/2012)에서는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의 노력으로 안정을 찾은 아동의 모습을 [그림 5]로 표현하였다. 그림책 『사막의 왕』 (유해율, 2017)에서는 주인공인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며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아동 자신의 내적 성장을 이루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그림 5]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고, 안정을 찾은 아동의 모습
            <출처> Smet, M. D., & Talsma, N., 2012. p.22-23

          
          

          

        

        
난 예전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어울리는 친구들도
예전과 같아요.
<출처> Coffelt, N., & Tusa, T., 2009. p.5

        
이렇게 두 집에서 살게 되니까, 뭐든지 두 배가 되었
답니다.
물론 부모님도 두 분이죠. 엄마랑 아빠는 지금 아주
아주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실 거고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따
로따로요!
<출처> Cole, B., 2000. p.30-31

        
엄마 집에는 아빠가 없고, 아빠 집에는 엄마가 없지
만, 난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작고 슬픈 아이가 아니야.
<출처> 유혜율, 2017. p.33

        그림책에는 재혼가족의 모습도 묘사된다. 재혼으로 가족체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족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아동은 혼란을 경험한다. 정서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림책에서 아동은 부모의 재혼으로 이전의 가족이 해체된 상황을 경험하며 친부모와의 익숙한 생활환경에 대한 상실감을 느낀다. 이전의 가족체계에서와 다른 가족 간의 역할과 규칙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새로운 가족 내에서의 자원 배분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그림책 『특별한 손님』 (McAfee & Browne, 1984/2020)에서 아동은 부모의 재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렸던 생활공간, 물건, 일상생활 패턴까지도 새로운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한다.

        
케이티는 정말이지 넌더리가 났어요.
더 이상 자신의 집과 정원과 장난감과 산책과 식사를
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빠를 나누어 갖고 싶지 않았어요.
<출처> McAfee, A., & Browne, A., 2020. p.22

        재혼가족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 경계를 허물고 가족의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다. 재혼가정을 이루는 과정 중에 가족들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가족의 규칙을 정한다. 가족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모호했던 가족 간의 관계도 정립해 나간다. 그림책에서 아동은 새로운 가족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들과 친밀감과 애착을 형성해 나간다. 그림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묘사된다. 부모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서 생활하다가도 자녀가 새로운 가족의 지속을 원치 않으면 재혼부부가 헤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아동이 재결합을 원하여 다시 결합했을 때는 가족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말을 맺는다. 그림책 『특별한 손님』 (McAfee & Browne, 1984/2020)에서는 부모의 재혼을 경험하며 겪는 주인공 아동의 감정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아동은 새로운 가족체계를 인정하고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수용하고 인정한다. 그림책 『아빠, 쟤들은 언제 가요?』 (Krause, 2010/2012)에서는 재혼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행복한 결말을 맺는 상황을 유쾌하게 묘사하였다.

        
션과 메리 아줌마라면, 아빠든 집이든 장난감이든 산
책이든 함께 나눠도 상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출처> McAfee, A., & Browne, A., 2020. p.28

        
아빠도 우리를 보고 아주 기뻐했다.
우리가 마침내 사이가 좋아진 것을 보고는 더 기뻐했다.
<출처> Krause, U., 2012. p.22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prenkle과 Storm(1983)의 이혼의 단계를 분석의 틀로 하여 이혼 전 부부의 갈등을 포함한 이혼의 과정을 묘사한 그림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서는 부모의 갈등 및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이 일련의 적응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감정적 표현과 인지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의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 아동은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충격,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아동은 부모가 싸우는 상황에 대해 궁금하지만 오히려 모르는 척 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에서 아동은 한 쪽 부모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을 느끼고, 이혼 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달라진 현실에 직면하면서 혼란스러움과 막막함을 경험한다. 이혼 후 회복 단계에서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인지적 대처를 한다.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이해하고,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서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은 주인공인 아동이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의 이혼으로 생기는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며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책감을 갖지 않도록 돕고, 부모의 이혼에 대한 감정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감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동이 원하는 부모의 재결합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아동에게 이혼의 지속성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도 묘사되어 있었다. 자녀를 사랑하며 수용하지만, 자녀에게 성숙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며 적절한 훈육을 하는 등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모습도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림책에는 부모의 문제에 빠져서 자녀의 양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자녀와의 갈등을 형성하는 부모의 모습도 보인다. 그림책에서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부모와 아동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혼을 경험하는 자녀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하정옥, 2010). 그림책에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며 부모와 아동이 서로 제안하고, 경청하고, 수용하며 이혼이라는 문제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친다. 사랑과 존중이라는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적응을 돕는 요인인 것이다(정지연, 한유진, 2007).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며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부모의 이혼에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 쪽 부모가 떠나고 부모자녀관계가 붕괴되면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은 부모에게서 애정,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주소희, 2003). 그림책에서 아동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 자신을 지지해주는 애착인형이나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림책에서는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이 마음의 문을 닫고 환경에 관심을 잃어버릴 때 애착인형이나 반려동물과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관계망의 연결을 통해서 제공된다(하정옥, 2010). 그림책에서 주인공인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며 부모, 형제 등의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부모의 이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달라진 현실을 수용하며,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지에서 더 나아가서, 아동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문제를 친구, 이웃 등 주변 인물에게 털어놓는다. 아동은 공감과 위로와 격려 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아동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자원이 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지원이 된다(하정옥, 2010).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이 부모의 갈등과 이혼을 다루고 있지만, 아동 문학의 특성상 나타나는 긍정성이 대두된 것이 사실이다. 그림책에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의 건강한 적응이 희망적으로 강조된다. 이혼 전 의사결정 단계와 이혼 직후 재구조화 단계에서 아동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지만, 이혼 후 회복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하는 과정이 강조된다. 주인공인 아동은 주위의 인물들과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혼은 자녀에게 위기의 시간인 동시에 극복하고 적응해야 하는 생활 사건인 것이다(주소희, 2015).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에서는 독자에게 부모의 이혼을 실패와 좌절로 받아들이지 말고,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신세니, 조희숙, 2009).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혼에 관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적인 접근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능동적인 접근이라고 사료된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은 이혼에 관한 그림책을 접함으로써 그림책 속의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감정적인 해소와 위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이혼을 다룬 그림책 분석은 이를 매체로 하는 아동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실천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아동 문학의 긍정성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의 대상인 그림책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실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담론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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